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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북콘서트 성료

- 철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발짝 다가간 로크 입문서

- 존 로크 철학을 통해 바라본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연법에 대한 논의

자유기업원은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 소장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년 월 일 수요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2024 12 12 『

권리를 외쳤을까 북콘서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혁철 소장의 모두발언이 진행되었다.

권혁철 소장은 이 책의 특징으로 로크의 사상과 정치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조를 마련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로크를 강조하. ,

며 홉스의 자유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개인의 자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지만 로크는 타인의 제한이나 속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운 상태가 자유라고 덧붙여 두 철학자의 자유에 대한 관점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설명

했다.

또한 주인이 없는 물건에 자신의 노동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그 사람의 것‘

이다 라는 로크의 원초적 소유권 획득에 관한 주장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 ‘

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것이다 라는 노동가치설과 연관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가치창출과 소유권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

관적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두 관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대담에서 노정태 전문위원은 홉스 외에도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루소의

철학을 함께 다뤘으면 로크의 정치철학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

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혁철 소장은 자연상태하에서 국가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지 않

고 로크의 정치철학을 중점으로 다룬 책이다 보니 홉스가 빠졌다고 설명하면서 철학,

자들 모두 저술할 당시의 시대상황에 영향을 받아 인간과 사회질서에 대한 고민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자연법이었다 노정태 전문위원은 로크의 자연법이.

구속력이 있으며 확고한 신념 혹은 로크가 살았던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진 사고방식

이라 다소 낙관주의적으로 느껴지는 로크의 자연법을 현대를 사는 우리와 연관지었다.

일상 속 부조리에서 간혹 홉스의 자연법적 생각이 맞게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

다.

권혁철 소장은 로크의 자연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타인에게 선

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로크의 철학을 설명하며 보편적인 상황 하에

선 로크적인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인상 깊었던 파트로 로크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논리전개를 꼽았

다 권혁철 소장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중시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로크의 철학을 한 번 더 강조하며 개인은 점점 작아지고 국

가는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로크 철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인 지식발전소 에서 새롭게 출판한 로크는 왜 왕 앞에서‘ ’ 『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의 출간을 기념하여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북콘서트가 개』

최되었다 해당 도서는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 소장이 역자로 참여해 출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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